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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금융위,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

최 원 선임연구원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선택권을 제고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함.

 퇴직연금 시장은 2012년 6월 말 총 적립금액이 54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 4,000억 원 증가

하였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 퇴직금 손금인정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퇴직연금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양적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시장거래 구조,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도 증가함.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의 운용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퇴직연금 

사업자 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 상품 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함.

 특정사업자 간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맞교환을 방지하고,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한도 규제

의 취지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요구를 제한함.

 또한,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함.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

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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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 체계

의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함.

 DC·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안정

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한하여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함.

 모집질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

하는 등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금융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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